
도오요오보오 - 스스로 움직이는 기능섬유의 스포츠소재 개발 

도오요오보오(東洋紡)는 기능스포츠텍스타일(機能 sports textile)의 새로운 

소재로, 땀에 젖으면 편환(編環)이 벌어져 통기성(通氣性)을 좋게 해주는 스

스로 움직이는 섬유 ‘에어로필’을 개발하였다. 

2007년 3월 8~9일 이틀 동안 동사(同社)의 도오꾜오(東京)지사에서 도오요

오보오 프리미엄 스포츠전(premium sports展)을 개최하고 신소재들을 발표하였

다. 그 외에 ‘드라이큐브’, ‘필라시스 FD’를 새로운 소재로 출품하였다. 

‘에어로필’은 면과 폴리에스터의 특수한 복합사와 편지(編地)설계에 따라 

실현된 통기도 컨트롤 습윤시 쾌적소재(通氣度 control 濕潤時 快適素材)이다. 

땀이 나서 생지가 젖으면 편환이 열려 통기성이 좋아진다. 

‘드라이큐브’는 특수필라멘트를 고차복합방적기술(高次複合紡績技術)로 짜 

맞춘 수퍼 속건쾌적생지(super 速乾快適生地)로 운동 중에 나오는 땀을 재빨

리 건조시켜, 쾌적하고 드라이한 착용감(着用感)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필라시스 FD’는 초장면과 특수폴리에스터 필라멘트를 독자적인 특수방적

법으로 우성결합(優性結合)시킨 새로운 복합방적사(複合紡績絲)로서 특히 UV

커트(cut)성이나, 젖어도 피부에 붙지 않는 특성이 좋아 상쾌한 착용감을 얻

을 수 있다. 

이들 소재는 도오요오보오 최초의 사내(社內)전시회에서 ‘더 아르티잔 스

피릿(De artisan spirit; 匠人精神)’을 테마로, 아무하고나 타협하지 않는 진화된 

스포츠 소재들이다. ♣ 


